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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년 1월 5 18민중항쟁사적지17호로지정된

광주서구상무대옛터.

1980년5 18민중항쟁당시상무대에시민3000여

명이붙잡혀와헌병대영창에서고문과구타를당했

고, 군사법정에서는내란죄등으로사형과무기징역

등중형이선고됐던역사적현장이다.

상무대는 6 25전쟁 중 보병, 포병, 통신병학교가

설치되어초급장교를양성했던곳이다.

전쟁후화학학교가추가로설치되어 5개전투병

과학교로이뤄진부대이다.

이후1994년12월전라남도장성군삼서면으로이

전한후상무대터는대형택지개발사업으로광주시

청과아파트등대형건축물들이들어섰다.일부는5

18민중항쟁을기념하는5 18자유공원등기념공원

이조성됐다.

현재는옛상무대정문에 상무대옛터를알리는

조그만표지석만남아있고,치평동도로중앙분리대

녹지에세워졌던 상무대 표석과5 18 사적지표지

석은5 18자유공원으로옮겨졌다.

사진은 1994년 5월 5 18민중항쟁동지 회원들이

옛상무대정문에서성지순례를하고있는장면(사진

위), 2025년옛상무대정문위치에서바라본전경.

글사진=김양배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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